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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BIBLE TEACHING  # 1
	성서의 기초 강좌     제 1과

	THE BIBLE
	성서

	
	

	1 The Bible is the most important book ever written. It is the Word of God. He told the men who wrote it what they must write down.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어떤 책보다 중요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꼭 써야 할 말씀을 사람에게 쓰도록 하였다. 

	2 The Bible is not one book. It is a collection of 66 books written at different times by different men. It is divided into two parts that are called testaments. 
	성서는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66권의 책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3 The Old Testament has 39 books. The New Testament has 27 books.
	구약은 39권으로,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4 The word 'Testament' means agreement or covenant. The Bible tells us about agreements made between God and men. 
	‘Testament’는 협정 또는 언약을 의미한다. 성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  알려준다.

	5 There is an Old Agreement and a New Agreement. 
	옛 약속(구약)과 새로운 약속(신약)이 있다. 

	6 At the beginning of the Bible is a list of all the names of the 66 books. It will help you in your studies if you can learn the order of the books. 
	성서의 첫 부분에는 66권의 책 이름 목록이 있다. 이 책들의 차례를 익혀두면 성서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7 Each book is divided into chapters and each chapter into verses. When you look for a verse or quotation from the Bible, the name of the book will appear first, then the chapter, and then the verse. For example: John, chapter 3, verse 16. In these lessons this will be written as John 3:16 
	각각의 책은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장은 절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서의 구절이나 인용구를 찾을 때, 책의 이름을 먼저, 다음에 장을 그리고 절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요한 복음 3장 16절을 본 강좌에서는 요3:16로 나타낸다. 

	John 3: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8 If you have a Bible, look up this verse for yourself and try to learn it. 
	성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 구절을 찾고 외워 보자

	9 The books of the Old Testament were written over a long period of time. A man called Moses wrote the earliest books about 1400 years before Jesus Christ, the Son of God, was born. We write this as BC1400. A man called Malachi wrote the last book in the Old Testament about BC400. The Old Testament took about 1000 years for all 39 books to be written.
	구약 성서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쓰여졌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1400여년 전에 모세는 성서의 가장 앞 부분을 썼다. 우리는 이 때를 BC 1400년경이라고 쓴다. 말라기라는 사람이   구약의 마지막 책을 BC 400년경에 썼다. 구약 39권의 책이 모두 쓰여지는데 약 1000년의 시간이 걸렸다. 

	10 The New Testament books were written over a much shorter period of about 60 years. The earliest book, probably the Gospel of Mark, was written about 40 years after the birth of Jesus Christ. We write this as AD40. The last book was written about AD96. It is called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신약은 훨씬 더 짧은 60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기록되었다.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은 예수가 태어나신 때에서 약 40년 후에 쓰여졌다. 우리는 이 때를 AD40년이라고 쓴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약 AD96년경에 쓰여졌다. 이것을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록이라고 부른다. 


	THE BIBLE

	Old Testament of 39 books
	New Testament of 27 books

	The Law
	The Prophets
	The Writings (poetry)
	The Gospels 

& Acts
	Letters
	Prophecy

	5 books
	17 books
	17 books
	5 books              
	21 books
	1 book


	성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율법서
	예언서
	기록(시)
	복음서와 

사도들의 행적
 사도행전
	서신서
	예언서

	5 권
	17권
	17 권
	5 권
	21 권
	1 권


	11 In the Old Testament, the books of the Law tell us of all the laws God gave for men and women who lived under the Old Agreement. The books of the Prophets tell of events long before they happened, and of events yet to happen in the future. They also tell us of the history of the Jewish nation. The Writings contain songs of praise to God called Psalms, and Proverbs which are wise sayings to help us in our lives. 
	구약의 율법서들은, 그 옛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에 대해 알려준다.  예언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기 오래 전에 그 사건들에 대해 알려주었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또한 유대민족의 역사도 나와있다. 기록에는 시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담겨 있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말해주는 잠언서도 있다. 

	12 In the New Testament, the four Gospels tell us about the life and death of Jesus. The book of Acts tells us of the early church after Jesus went up into heaven. Men, such as the apostle Paul, wrote the letters to disciples in the churches. These letters helped them in their new lives as followers of Jesus Christ. Finally, the book of The Revelation is a prophecy of world events that happen after the death of Jesus and before his return to set up God's kingdom. 
	신약에는, 예수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기록된 4복음서가 있다. 사도행전은 예수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의 초대 교회에 대해서 말해준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몇 명은,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의 새 생활에 도움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일어날 세상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나라 수립을 위해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기록이다. 

	13 The Bible is also called the 'Scriptures' which means 'something written'. The Old Testament was mostly written in a language called Hebrew. It was written on long strips of paper called papyrus. These were rolled up into scrolls. Later the Old Testament was translated into the Greek language.
	성서는 또한 ‘기록된 어떤 것’ 이라는 의미의 ‘Scriptures’라고도 불리운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이것은 파피루스 라고 불리우는 식물의 긴 껍질에 쓰여졌다. 이 파피루스는 두루마리로 둘둘 말려 있었다.  구약은 나중에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

	14 The New Testament was written in Greek. It was also written on papyrus and afterwards on strips of animal skin called parchment.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다. 이것 역시 파피루스에 쓰여졌다가 양피지라고 불리우는 동물의 가죽에 옮겨졌다. 

	15 Later, both Testaments were written by hand on pages of paper and made into books. They were very rare and expensive. Today printed Bibles are available for almost everyone. This is a great blessing from God.
	후에 신구약은 사람이 종이에 손으로 써서 책으로 엮어졌다. 그것은 매우 귀하고 비쌌다. 오늘날 성서는 인쇄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16 The Bible has been translated into many other languages. One of the most important translations was made nearly 400 years ago. A king of England commanded a new translation to be made into English so that ordinary people could read it. This is now known as the King James Version or KJV. Recently the Bible has been translated into more modern English. In these lessons we will use a simple version called 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or NIV. 
	성서는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번역본중 하나는 거의 400년 전에 쓰여졌다. 영국의 한 왕이 영어로 번역하기를 명해서 평범한 사람들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킹제임스역 또는 KJV로 알려진 번역본이다. 최근의 성서는 보다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좀 더 쉬운 번역본인 새 국제 번역본 NIV를 사용할 것이다. 

	17 Whatever language the Bible is translated into, the message is always the same. It is God who speaks to us through the pages we read. This makes the Bible quite different from any other book we read. The men who wrote it did not write down their own ideas; God told them what to write. This is called the 'Inspiration' of the Bible. 
	어떤 언어로 번역되었든지 그 전하려는 내용은 항상 동일하다. 우리가 읽는 성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서와 다른 책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이다.  성서의 기록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 이것을 성서의 ‘영감’이라고 부른다. 

	18 Look at these verses:  
	이 구절들을 보자:

	2 Samuel 23:2  


'The Spirit of the LORD spoke through me; his word was on my tongue.' 
	사무엘 하 23:2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Jeremiah 36:2  

'Take a scroll and write on it all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concerning Israel, Judah and all the other nations from the time I began speaking to you in the reign of Josiah till now' 
	예레미야 36:2
너는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내가 너에게 말한 날로부터, 곧 요시야의 시대부터 이 날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세계 만민을 두고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19 Here are two men, King David and the prophet Jeremiah, who clearly tell us that the words they wrote came from God. The apostle Paul wrote these words in the New Testament about the Bible. 
	다윗왕과 선지자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은 그들의 기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사도 바울은 신약에 이 말씀들을 썼다. 

	2 Timothy 3:16-17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디모데 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20 God, through his Holy Spirit power, guided and directed men to write down his words for a specific purpose. His words are given to us so that we know about God and his purpose for us and for the whole earth. The only way to understand him is by reading the Bible and by praying to him for help to understand it. The Apostle Paul tells us this very clearly: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그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 쓰도록 성령의 힘으로 안내하고 지시하셨다. 우리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서를 읽는 것과 이해하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Romans 15:4   
‘For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the past was written to teach us, so that through endurance and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 we might have hope.' 
	로마서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21 Any hope we have for a better life in the future can only come from understanding and accepting the Word of God and by following his commands to us. The rest of these lessons will help you to understand more about this. 
	미래에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의 명령에 따름으로 가능하다. 본 강좌의 나머지 공부는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Questions
	질문

	1. Which books tell us about the life and death of Jesus?   
	1. 어떤 책들이 예수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나? 

	2. What does 'Testament' mean?        
	2. ‘Testament’의 의미는 무엇인가? 

	3. How many books are there in the Bible ?
	3. 성서에는 몇 권의 책들이 있는가? 

	4. What is 'Inspiration'?   
	4. 영감이란 무엇인가? 

	5. What must we do to understand God's message?     
	5. 하나님이 전달하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6. Make your own list of the books of the Bible.       
	6. 성서의 목록을 만들어 보시오. 


	

	

	

	

	

	

	

	

	

	

	

	

	

	

	

	

	

	

	

	

	

	

	

	

	

	

	

	

	

	

	

	

	

	

	

	

	

	

	

	

	

	

	

	

	

	

	

	

	

	

	

	

	

	

	

	

	

	

	

	

	

	

	

	


	

	

	

	

	

	

	

	

	

	

	

	

	

	

	

	

	

	

	

	

	

	

	

	

	

	

	

	

	

	

	

	

	

	

	

	

	

	


	

	

	

	

	

	

	

	

	

	

	

	

	

	

	

	

	

	

	

	

	

	

	

	

	

	

	

	

	

	

	

	

	

	

	

	

	

	

	BASIC BIBLE TEACHING  # 2
	성서의 기초      제 2과

	GOD AND CREATION 
	하나님과 창조

	
	

	1 If you have a Bible read Genesis chapter 1
	성서를 가지고 있다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자.

	2 The first book of the Bible is called 'Genesis'. This name means 'beginning' and the book tells us of the beginning of God's creation.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t does not tell us of the beginning of God himself. The Bible teaches us that God existed before the world was made. He had no beginning. He will have no end. 
	성서의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부른다. 이 이름은 ‘시작’을 뜻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하나님 자신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다. 

	Psalm 90:2 
	시편 90:2 

	'Before the mountains were born or you brought forth the earth and the world,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you are God.'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in six steps on six days. Each step began with a command from God. This command was given to the angels. They had power from God to make the earth and all the creatures on it. Look at what God said on the first day.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6개의 단계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각 단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이 명령은 천사들에게 주어졌다. 천사들은 지구와 그 위의 모든 생물을 만들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었다. 첫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자. 

	Genesis 1:3  
	창세기 1:3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하시니, 빛이 생겼다.

	4 At the end of each day, God looked at what he had created and was pleased with it. 
	각 날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Genesis 1:4-5
	창세기 1:4-5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and he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rst day'.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5 God made man and woman on the sixth day, after he had prepared the earth for them. They were different from the rest of God's creation. They were made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하나님께서 지구를 준비하시고 여섯 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들은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들과 달랐다. 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6 They were made with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Word of God. God made people with this understanding of him for a special purpose.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있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이해하도록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Genesis 1:26  
	창세기 1:26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an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over the livestock, over all the earth,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7 Man and woman were made by God to look after all the earth, which he had just completed.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지구를 돌보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8 The first man was called Adam, and the first woman was called Eve. They were made in different ways. This is the way in which God made Adam. 
	첫 번째 남자는 아담이라고 불리었고, 첫 번째 여자는 이브라고 불리었다.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방법은 이러했다. 

	Genesis 2:7  
	창세기 2:7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9 The words ‘living being' are exactly the same as the words ‘living creatures' in Genesis 1:21 and 1:24. There the words are used to describe the fishes and the animals God made. Sometimes the word 'soul' is used in the Bible when talking about man or woman. It simply means something which has life given to it by God. 
	생명체란 단어는 정확하게 창세기 1:21과 1:24절에 생물이란 단어와 같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고기와 동물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들이다. 가끔은 성서에서 남자나 여자에 관해 말할 때 영혼이란 단어로 묘사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 생명이 주어진 어떤 것을 의미한다. 

	10 When God made Adam, he said that the job of looking after the earth was too much for Adam on his own, he needed help. None of the animals were suitable to help him in this work. Unlike Adam, they did not have an understanding of God and his purpose. So God made woman, she was the only one who could help Adam to do God's work.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지구상에 있는 것들을 혼자서 돌보는 일이 너무 과중하므로 도움이 필요했다.  이 일을 하는데 아담을 도와 줄만한 적당한 동물이 없었다. 아담과 달리 동물들은 하나님과 그의 계획을 이해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고, 이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담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Genesis 2:20-23 
	창세기 2:20-23 

	'So the man gave names to all the livestock, the birds of the air and all the beasts of the field. But for Adam no suitable helper was found. So the LORD God caused the man to fall into a deep sleep; and while he was sleeping, he took one of the man's ribs and closed up the place with flesh. Then the LORD God made a woman from the rib he had taken out of the man, and he brought her to the man. The man said, "This is now bone of my bones and flesh of my flesh; she shall be called 'woman', for she was taken out of man."'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 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 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11 This was the very first marriage in the Bible. It sets out the principles of marriage for men and women for all time and in every country. Adam and Eve were brought together to do God's work. This is the reason why we are given to each other; to help our husband or wife as a believer in Almighty God. It was a solemn occasion. God brought Eve and presented her to Adam as his bride. 
	이것은 성서상의 최초의 결혼이다.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를 위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원칙이 마련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함께 맺어졌다.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이유는 이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도우라는 것이다. 이것은 엄숙한 경우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브를 데려오셨고  그의 신부로 삼도록 하셨다. 

	12 Notice that Adam was given only one wife. He did not need any more than one to do God's work. Later on some men ignored this teaching and took many wives. This was never part of God's plan. 
	주목해야 할 것은 아담에게 오직 한 아내를 주셨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명 이상 더 필요치 않았다. 후에 어떤 자들은 이 가르침을 무시하고 많은 아내를 취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아니었다. 

	13 On the sixth day, after God made Adam and Eve he brought them together in marriage. The Bible then says that;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후에 결혼하게 하셨다. 성서는 이렇게 말한다.

	Genesis 1:31 
	창세기 1:31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14 So man and woman were created for a special purpose. God made them to look after all he had made. He commanded them to keep it 'very good' for him. They were given just one part of the earth to look after, the Garden of Eden. However, God told them 'to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They were to have children and to send them out of the Garden to live in other parts of the earth. Their children were to be brought up to know and honour God. The plan of God was that the whole earth would eventually be filled with people who worshipped him and kept his laws.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지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돌보라고 그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그들은 지구상의 한 부분인 에덴동산을 돌보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구에서 번성하여 정복하라’고 하셨다. 그들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고 그 자녀들을 동산 밖으로 보내서 지구의 다른 부분에서 살게 하려고 하셨다.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양육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 지구상에 그의 법을 지키고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으로 채우려는 것이었다. 

	15 Adam and Eve had to learn what pleased God and what he wanted from them in their daily lives. God gave them everything necessary for a happy and successful life. However, it was important that they never forgot that God was the one who made them. They had to obey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When they did this, they honored him as their creator. It is when we obey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that we honor and worship him.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은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했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들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이다. 

	16 God gave Adam one law to keep. When he obeyed it, he pleased God.
	하나님은 지켜야 할 한 가지 법을 아담에게 주셨다. 아담이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Genesis 2:16-17 
	창세기 2:16-17 

	'And the LORD God commanded the man,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for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17 Just like us, Adam had the choice to obey or disobey God. When he obeyed him, he honored God's law and pleased him and God rewarded him with life.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담은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선택을 해야 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보상을 주셨다. 

	18 Sadly, Adam and Eve chose to disobey God. The curse of death came upon them and they died. We are all the descendants of Adam and Eve. Like them we have all disobeyed God, or sinned. Like them we will all die for our sins. The only escape from death is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and we will learn more about him in the following lessons. 
	슬프게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불순종 하는 길을 선택했다. 죽음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졌고 그들은 죽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다. 다음 과부터 그에 대해 배울 것이다. 

	
	

	Questions
	질문

	1. What is the first book of the Bible called?   
	1. 성서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인가? 

	2. What did God create last of all?   
	2.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무엇인가? 

	3. What were the first man and the first woman called?   
	3.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는 누구인가? 

	4. Why were the first man and the first woman different from the animals?   
	4.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동물과 무엇이 다른가? 

	5. What was the first law that God gave to man?   
	5.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최초의 법은 무엇이었나? 

	6. What happened to the first man and woman when they disobeyed God?   
	6.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BASIC BIBLE TEACHING  # 3
	성서의 기초      제 3과

	THE PROBLEM OF SIN
	죄의 문제

	
	

	1 Sin is the greatest problem we have in our lives. It is sin which causes pain and suffering, wars and disease. It is sin which causes death. 
	우리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이다. 죄는 아픔과 고통, 전쟁과 질병의 원인이고, 죽음의 원인이기도 하다. 

	2 The Bible story of Adam and Eve in the Garden of Eden is a happy one to start with. God generously gave them everything they needed. They did not have to work hard for their food; they did not suffer illness. They were close to God and were able to talk to him through the angels and to listen to his words. He gave Adam and Eve only one law. He told them that they must not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He told them that if they did this they would die. 
	성서에서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다. 양식을 위하여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병으로 고통을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야기 할 수 있었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오직 한 가지 법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죽으리라고 하셨다. 

	3 The Bible tells us that a serpent, or snake, lied to Eve telling her that if she disobeyed God she would not die. 
	성서는 뱀이 이브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다. 

	Genesis 3:1-5   
	창세기 3:1-5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the LORD God had made.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He said to the woman,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We may eat fruit from the trees in the garden, but God did say, 'you must not eat fruit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and you must not touch it, or you will die."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You will not surely die,"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4 The serpent could talk. It was 'crafty', that means it was cunning and deceitful. It told Eve that she and Adam would becom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These words help us to understand sin. It is disobedience of God's laws. It is a challenge to his authority and position as the only true God. He alone has the right to give us laws to live by. Eve did not want to listen to God and obey him. 
	뱀은 말할 수 있었다. 뱀은 ‘간교’하였다. 그 뜻은 교활하고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다. 뱀은 이브에게 아담과 그녀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들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 하는 것이다. 오직 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위와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다. 살아가야 할 법을 우리에게 주실 권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다.

	5 The Bible tells us that the serpent deceived Eve. 
	성서는 우리에게 뱀이 이브를 속였다고 말한다. 

	1 Timothy 2:14   
	디모데 전서 2:14

	'It was the woman who was deceived and became a sinner.'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6 While the serpent put the idea into Eve’s mind, she thought about it and it became a temptation to her. Instead of refusing to think about it, the idea grew in her mind. She decided herself that it was all right to break the law of God. The serpent did not make the decision to sin. It did not force Eve to do so. She made the decision herself. This can be seen from the following verse. 
	뱀이 이브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기는 했지만, 이브는 생각해보고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그 생각을 거절하는 대신 그녀의 마음에 점점 더 자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스스로 결정하였다. 뱀은 죄를 짓도록 결심하게 하지는 않았다. 이브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 절에서 알 수 있다.

	Genesis 3:6
	창세기 3:6

	When the woman saw that the fruit of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pleasing to the eye, and also desirable for gaining wisdom, she took some and ate it.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it.'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7 We are all like Adam and Eve. We also sin and disobey God. We make the choice to sin ourselves; just as Eve did. No one forces us to disobey God; it is our own choice. 
	우리는 모두 아담과 이브와 같다. 우리 또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우리는 스스로 이브와 마찬가지로 죄를 선택한다. 아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순종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의 선택일 뿐이다. 

	James 1:13-15  
	야고보서 1:13-15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but each one is tempted when, by his own evil desire, he is dragged away and enticed.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Then,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8 When we sin we tell God that our own desires are more important to us than his laws. We behave as if we are more important than he is. We deny that there is a great God who has made us and put us on this earth to obey him.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보다 우리의 욕망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말한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부정한다. 

	9 When Eve ate the fruit and disobeyed God, Adam was there with her. She took the fruit and gave it to him and he ate also. He knew it was wrong to do this. He ate it deliberately. God told him that he was more responsible than Eve. Therefore God punished him. 
	이브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 하였을 때 아담도 함께 있었다. 그녀가 열매를 취하여 아담에게 주었고 그도 역시 먹었다. 아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고의로 먹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브보다 더 중한 책임을 물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다. 

	10 After they had both eaten, God accused them of their sin. They both began to make excuses. Eve blamed the serpent . Adam blamed Eve. 
	둘 다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꾸짖으셨다. 그 둘은 다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브는 뱀을 탓하고 아담은 이브를 탓하였다.

	11 We are like this. We try to blame others for the things we do which are wrong. Each of us is unwilling to confess to God that we have done wrong. God did not allow Adam and Eve to blame someone else. He condemned and punished both of them for their sin. 
	우리도 이와 같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려 한다. 우리는 모두 잘못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누군가를 탓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둘 다 정죄하고 벌하셨다. 

	12 God told Eve that she would have pain when she bore children. 
	하나님께서는 이브에게 아이들을 낳을 때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13 God told Adam that he would have to work hard to grow crops for food. No longer would God freely give them all that they needed without work. 
	아담에게는 식량을 위하여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는 필요한 것을 거저 얻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다. 

	14 They would both begin to grow old and die. 
	그들은 늙기 시작하였고 죽게 되었다. 

	15 These curses were given to Adam and Eve and to all their descendants. Look at these words written by Paul in the New Testament. 
	이 저주들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내려졌다. 신약성서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들을 보라. 

	Romans 3:10-12 
	로마서 3:10-12

	'As it is written: "There is no-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one who understands, no-one who seeks God.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All have turned away, they have together become worthless; there is no-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16 Paul tells us that every man and woman is dominated by sin. It is terrible to see ourselves like this and to think that we are worthless in the sight of God. Only one man lived a life which was totally free from sin. He is the Lord Jesus Christ. 
	사도바울은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보시기에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음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오직 한 사람만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았다. 그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7 After God told Adam and Eve about their punishment, he did something else. He sent them away from him out of the Garden of Eden. This is the saddest result of sin; it takes us away from God in our lives.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의 받을 벌에 대해 말씀하신 후, 그 외에 또 다른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셨다. 이것이 죄의 가장 슬픈 결과이다. 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 

	18 The Bible tells us that we cannot find the way back to him by ourselves. We need his help. It also tells us that he wants to help us. 
	성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고도 말씀하신다. 

	19 God is upset that men and women are separated from him by their sins. He wants to forgive us and accept us back. He has provided us with a way back to him.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을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길을 준비하신 것이다.

	20 He sent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to live and die for us that our sins might be forgiven through him. It is Jesus who took away the great problem of sin, when he died upon the cross.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살고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죄의 가장 큰 문제를 없애 버리신 예수시다.  

	21 This is the most exciting news we can ever find in our lives and we only find it in the Bible.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식이며 오직 성서에서만 찾을 수 있다. 

	
	

	
	

	Questions
	질문

	1. How did God punish Adam and Eve?   
	1.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담과 이브를 벌하셨나? 

	2. Why did Eve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2. 왜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나? 

	3. What is sin?    
	3. 죄란 무엇인가? 

	4. Where does it come from?   
	4.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5. Who took away the great problem of sin?    
	5. 죄의 가장 큰 문제를 없애 버리신 분은 누구인가? 


	

	

	

	

	

	

	

	

	

	

	

	

	

	

	

	

	

	

	

	

	

	

	

	

	

	


	

	

	

	

	

	

	

	

	

	

	

	

	

	

	

	

	

	

	

	

	

	

	

	

	

	

	

	

	

	

	

	

	

	

	

	

	

	

	

	

	

	

	

	

	

	

	

	

	

	

	

	

	

	

	

	

	

	

	

	

	

	

	

	

	

	

	

	

	

	

	

	

	

	

	

	


	

	

	

	

	

	

	

	

	

	

	

	

	

	

	

	

	

	

	

	

	

	

	

	

	

	

	

	

	

	

	

	

	

	

	

	

	

	


	BASIC BIBLE TEACHING  # 4
	성서의 기초      제 4과

	THE PROMISES OF GOD
	하나님의 약속들

	
	

	1 The wonderful thing about the Bible is that it tells us that God is a loving and forgiving God. As soon as Adam and Eve sinned, God punished them. At the same time he gave them a promise of hope for the future. This was the first of many promises God made to men and women who believed in him. They all tell us how God will provide a way to overcome the effect of sin in our lives. We find the first promise in Genesis 3. God says these words to the serpent.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다. 동시에 미래에 관한 소망의 약속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남자와 여자에게  하신 많은 약속 중 제일 첫 번째 약속이다. 그 약속들은 우리의 삶에서 죄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을 말해 준다.  창세기 3장에 첫 번째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Genesis 3:15  
	창세기 3:15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2 These word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at first. Sometimes the Bible is like this. God wants us to think about his words carefully and pray about them so that we understand them. 
	이 말씀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때때로 성서는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에 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라신다. 

	3 We can explain these words like this; God punished Adam and Eve for their sin. Eve (the woman) realized that the serpent had deceived her. It had changed the truth of God's words into a lie. The offspring, or children, of the serpent are people who act as the serpent did. They oppose God's laws. Jesus called men who opposed him 'serpent's seed'. They were ruled by sin in their lives.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그들의 죄로 인하여 벌하셨다. 이브(여자)는 뱀이 그녀를 속인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이다.  뱀이 했던 대로 행하는 자들이 뱀의 후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의 반대로 행동한다. 예수는 그를 반대한 자들 ‘뱀의 후손’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삶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 

	4 The offspring, or child, of the woman is Jesus. Only one child is mentioned here. Jesus is the only one who had a human mother, Mary, and no human father. He is the Son of God. 
	여자의 후손, 자녀는 예수시다. 오직 한 자손이 여기에 언급되었다. 예수는 사람이신 어머니 마리아와 사람이 아닌 아버지를 가진 오직  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5 Those who opposed Jesus (the serpent's seed) killed him. This is what is meant by 'strike his heel'. It was a small wound because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By his death Jesus crushed for ever the power of sin in the lives of men and women who believe in him. This was a mortal wound. It is described as 'crush your head'. 
	예수와 대립하는 사람들(뱀의 후손)이 예수를 죽였다. 이것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부상에 불과하다. 죽음으로 인해 예수는 그를 믿는 자들의 삶에서 죄의 세력을 진압하였다. 이것은 죽을 수 밖에 없는 부상이었다.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묘사되었다. 

	6 This first promise from God looked forward to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great battle he would win when he defeated sin in his life and death. 
	하나님의 이 첫 약속은 앞으로 예수가 그의 삶과 죽음에서 죄를 멸하실 때 그 큰 전쟁에서 이길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다. 

	7 Many years after Adam and Eve had died, a man called Abram was born. One day God spoke to him and gave him a great challenge. 
	아담과 이브가 죽고 오랜 세월 뒤에, 아브람이 태어났다. 하루는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도전할 일을 주셨다. 

	Genesis 12:1-3  
	창세기 12:1-3

	'The LORD had said to Abr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8 Abram left the city of Ur, where he lived, and traveled many miles to a land called Canaan. God had chosen him to be the father of the Jewish people. God promised to give them this land for their own. But the promise was not only to him and his descendants; anyone who believed in God and his salvation as Abraham did would share the blessings also. 
	아브람은 그가 살던 우르 도시를 떠나 가나안이라는 아주 먼 땅으로 여행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믿으면 그 축복을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이다. 

	9 God made seven promises in total to Abram and during his life God changed his name to Abraham which means ' Father of the faithful'. The last time God spoke to Abraham, he said;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총 7번의 약속을 하셨고 그의 삶에서 ‘믿음의 조상’ 이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Genesis 22:15-18 
	창세기 22:15-18

	'The angel of the LORD called to Abraham from heaven a second time and said, "I swear by myself, declares the LORD, that because you have done this and have not withheld your son, your only son, I will surely bless you and make your descendants as numerous as the stars in the sky and as the sand on the seashore.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네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Your descendants will take possession of the cities of their enemies, and through your offspring all nations on earth will be blessed, because you have obeyed me."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0 In the New Testament, the Apostle Paul tells us that God spoke of one particular descendant of Abraham. He said that 'through your offspring all the earth will be blessed'. God tells us that this is Jesus. 
	신약에서,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특별한 한 후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전한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후손이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Galatians 3:13-16  
	갈라디아서 3:13-16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tre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하였기 때문입니다.

	He redeemed us in order that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might come to the Gentiles through Christ Jesus, so that by faith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Brothers, let me take an example from everyday life. Just as no one can set aside or add to a human covenant that has been duly established, so it is in this case. 
	형제자매 여러분, 일상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한 번 언약을 맺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The promises were spoken to Abraham and to his seed. The Scripture does not say "and to seeds", meaning many people, but "and to your seed", meaning one person, who is Christ.'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여 주실 때에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손들에게를 쓰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너의 자손에게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11 What a marvelous God we have as our God! From the time sin entered the world, God promised to send his son Jesus. God said that Jesus would take away the result of sin when he died on the cross for all those who believe in him.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죄의 결과를 없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12 Let us look at one more promise God made. This was made to the greatest king of Israel. David was chosen by God to be the king because he was a 'man after God's own heart'. He wanted to please God by following God's laws in his life. Because of this God made him a promise.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를 더 보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임금에게 하신 약속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일생동안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 사람이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 

	2 Samuel 7:12-16 
	사무엘하 7:12-16

	'When your days are over and you rest with your fathers, I will raise up your offspring to succeed you, who will come from your own body,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He is the one who will build a house for my Name, and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forever.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I will be his father, and he shall be my son. If he does wrong, I will punish him with the rod of men, with floggings inflicted by men.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But  my love will never be taken away from him, as I took it away from Saul, whom I removed from before you.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endure for ever before me; your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 ever."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 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13 God told David that he would have a descendant, to reign over Israel after him. Jesus Christ is that descendant. He will reign for ever. Mary, his mother, was descended from David. However God was his father.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후손이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마리아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후손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14 Unlike any other man who has ever lived, Jesus never did wrong. David died and was buried with his fathers. He will be raised from the dead in the future. God told him that when he is raised from the dead, he would have a place in the kingdom of God for ever. 
	예수는 그 어느 누구와 달리 결코 죄를 지으신 일이 없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같이 장사되었다. 훗날에 그는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다윗이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15 This is the promise which we can share if we believe in God like Abraham and David. We can have a place in God's kingdom when Jesus Christ returns to establish it. In that kingdom we will live for ever.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도 함께 누릴 약속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할 때 우리도 그 곳에 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16 We can have all the problems of sin in our lives taken away. God promises this to us if we believe the Bible and obey his commandments. We shall learn what they are in future lessons.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로 인한 문제들을 모두 없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성서를 믿고 그의 명령들을 순종한다면 그렇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의 명령들이 무엇인지 앞으로 공부할 것이다.

	
	

	Questions
	질문

	1. Name three people who received a promise from God.   
	1.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2. Who is the 'seed of the woman'?    
	2. 누가 ‘여자의 후손’ 인가? 

	3. What does the name Abraham mean?    
	3. 아브라함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4. Who is the offspring promised to Abraham?    
	4.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은 누구인가?

	5. What will happen to David when Jesus returns to set up God's kingdom? 
	5. 예수가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할 때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6. How can we share in the kingdom when Jesus returns?
	6.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재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BASIC BIBLE TEACHING  # 5
	성서의 기초 강좌     제 5과

	THE JEWS, GOD'S PEOPLE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1 In the last lesson we learned about the promise made to Abraham. He was a remarkable man. When he was 70 years old, God spoke to him in a dream. 
	지난 과의 공부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 배웠다. 그는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의 나이 70세에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2 He told him to leave his family in the city of Ur where he lived. He told him to make a journey to another country, which God would show him. He traveled over 1200 miles until he came to the land of Canaan.
	하나님은 그가 살고 있었던 도시 우르와 그의 가족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1200마일 넘게 여행하였다. 

	3 God told him that he and his descendants would inherit the land. These descendants of Abraham are the Jews.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다.

	Genesis 13:14-17 
	창세기 13:14-17

	"Lift up your eyes from where you are and look north and south, east and west. All the land that you see I will give to you and your offspring forever.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I will make your offspring like the dust of the earth, so that if anyone could count the dust, then your offspring could be counted.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Go, walk through the length and breadth of the land, for I am giving it to you."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 보고, 너비로도 걸어 보아라

	4 When Abraham died he did not own the land. In fact he had to buy a piece of ground for a burial plot. He did not live to see his descendants become a great nation as God had promised. He and his wife, Sarah, had only one son. His name was Isaac.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는 소유하고 있던 땅이 없었다. 사실 그는 매장을 할 정도의 땅을 사야만 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바 대로 그의 자손들이 커다란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만큼 살지 못했다. 그와 그의 아내 사라에게는 단 하나의 아들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었다.

	5 Isaac had two sons called Esau and Jacob. Esau was not interested in God. Jacob was a faithful man who wanted to learn about the promises. God repeated them to him and changed his name to Israel which means 'a prince with God'.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야곱은 약속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거듭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왕자'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을 바꾸셨다.

	6 Israel had 12 sons and his favorite was called Joseph. When he was only 17, his brothers attacked Joseph. They were jealous of him and sold him as a slave. He was taken into the country of Egypt where he became a great man. He was in charge of the entire kingdom and looked after it for the king of Egypt.
	이스라엘은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던 아들은 요셉이었다. 요셉의 나이 겨우 17세 무렵 형들이 그를 공격했다. 그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노예로 팔아 버렸다.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나중에 그 곳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다. 그는 온 나라의 일을 맡아 애굽의 왕을 위하여 나라를 돌보았다.

	7 Later there was a famine in Canaan and Joseph's brothers came to Egypt to buy food. Joseph told them who he was and invited them all to come and live in Egypt. So Israel and all his family went to live there.
	나중에 가나안에 기근이 일어나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왔다. 요셉이 자신에 대해 말했고 그들 모두 애굽에 와서 살도록 초청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의 모든 가족이 그곳에서 살기 위하여 갔다.

	8 God began to fulfill his promise to them and they had many children. The king of Egypt was afraid of them and turned them into slaves. There was now a great number of them, like the dust of the earth. They still did not have their own land. They prayed to God and he remembered what he had promised them.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시작하셨고 그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다. 애굽의 왕은 그들을 두려워하여 노예로 만들었다. 이제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Exodus 2:23-25
	출애굽기2:23-25

	'During that long period, the king of Egypt died. The Israelites groaned in their slavery and cried out, and their cry for help because of their slavery went up to God. God heard their groaning and he remembered his covenant with Abraham, with Isaac and with Jacob. So God looked on the Israelites and was concerned about them.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9 God spoke to one of the Jews, a man called Moses. He sent him to the king of Egypt to demand that the king let the children of Israel go free. God wanted them to go back to the land of Canaan. Then he would give them the land as he had promised.
	하나님은 모세라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왕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도록 요구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약속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었다.

	Exodus 3:6-8
	출애굽기 3:6-8

	'Then he said,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t this, Moses hid his face, because he was afraid to look at God.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The LORD said, "I have indeed seen the misery of my people in Egypt. I have heard them crying out because of their slave drivers, and I am concerned about their suffering.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So I have come down to rescue them from the hand of the Egyptians and to bring them up out of that land into a good and spacious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10 The story of how God forced Pharaoh, king of Egypt, to let Israel go is one of the great stories in the Bible. You should read it for yourself in Exodus chapters 6 to 14. Israel went into Egypt as a family of 70 people and came out a great nation of 600,000 men with women and children.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강요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한 이야기는 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내용 중 하나이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6장부터 14장까지 꼭 읽어야 한다. 70명의 가족으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600,000명의 남자들로 구성된 커다란 민족이 되었다.  

	11 They had a difficult journey through a desert before they reached the promised land. God said that he would be with them in the journey. He gave them food every day. He gave them water to drink when they were thirsty. He gave them his laws to live by and told them that he would bless them if they kept them. God wanted them to be his special people. 
	그들은 약속된 땅에 도달하기까지 사막을 통과하는 험난한 여행을 했다.  하나님은 이 여행에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매일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이 목마를 때는 마실 물을 주셨다. 백성들이 그의 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법을 주셨고 그들이 잘 지키면 축복하여 주실 것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 

	12 Sadly they did not believe God. Because of this all the adult men and women who came out of Egypt died in the desert. Only their children entered the land of Canaan which God had promised to Abraham. He now called it the land of Israel.
	슬프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모든 성인 남자와 여자는 광야에서 죽었다.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는 이제 이곳을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부르셨다

	13 Many years later, Israel had a king called Solomon. He was the son of David, the king who received promises from God. Solomon was the most successful king who ever reigned over Israel. 
	여러해가 지나고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으로 부터 약속을 받았던 다윗왕의 아들이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중 가장 성공적인 왕이었다.   

	
	

	1 Kings 4:20-21,25 
	열왕기상 4:20-21,25 

	'The people of Judah and Israel were as numerou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they ate, they drank and they were happy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And Solomon ruled over all the kingdoms from the River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s far as the border of Egypt. These countries brought tribute and were Solomon's subjects all his life...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During Solomon's lifetime Judah and Israel, from Dan to Beersheba, lived in safety, each man under his own vine and fig-tree.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1 Kings 4:29-31 
	열왕기상4:29-31

	'God gave Solomon wisdom and very great insight, and a breadth of understanding as measure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Solomon's wisdom was greater than the wisdom of all the men of the East, and greater than all the wisdom of Egypt. He was wiser than any other man.'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14 God began to fulfil his promises to Israel. Sadly Solomon was not faithful to God. Other kings followed him. Some of these were wicked and disobeyed God. He punished them by sending other countries to fight against them.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약속을 이루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다른 왕들은 그를 추종했다. 이들 중 몇 명은 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보내어 그들과 대항해 싸우게 하는 것으로 그들을 벌했다

	15 Finally God sent His son, Jesus Christ, to ask Israel to repent and to turn back to him. When they crucified Jesus, God was very angry and nearly destroyed them completely. He sent a fierce nation called the Romans to invade Israel and to take the Jews into captivity again. They stayed out of the land for nearly 1900 years. But God never forgot his promises to his people, Israel.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았을 때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셨고 그들을 거의 완전히 멸망시켰다. 하나님은 흉포한 민족인 로마를 이스라엘로 보내 침공하게 하시고 유대인을 다시 포로로 취하게 하셨다. 그들은 거의 1900년 동안 그 땅밖에 머물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

	
	

	Jeremiah 30:10-11
	예레미야 30:10-11

	"'So do not fear, O Jacob my servant; do not be dismayed, O Israel,' declares the LORD. I will surely save you out of a distant place, your descendants from the land of their exile. Jacob will again have peace and security, and no-one will make him afraid.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 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I am with you and will save you,' declares the LORD. 'Though I completely destroy all the nations among which I scatter you, I will not completely destroy you. I will discipline you but only with justice; I will not let you go entirely unpunished.'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네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16 Within the last 50 years, many Jews have returned to the land that God promised them. In 1948 the State of Israel was formed. This is a great sign to us. It reminds us that God never forgets his promises to his people. Jesus Christ will return to rule over the whole earth from Jerusalem. Then Israel will have peace and safety forever.
	지난 50년 동안 많은 유대인 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돌아왔다.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암시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영원히 평화롭고 안전할 것이다.

	
	

	Questions
	질문

	1. What is the name of God's people? 
	1.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2. Who was asked to leave the city of Ur? 
	2. 우르에서 떠날 것을 명령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3. Who became a great ruler in Egypt?
	3. 애굽의 위대한 통치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 

	4. Why did God become very angry and nearly destroy Israel?
	4. 하나님은 왜 매우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거의 멸하셨나?

	5. When will the promises to Israel be completely fulfilled?
	5.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6. Who was the most prosperous king to rule over Israel?
	6.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하도록 다스렸던 왕은 누구였나? 


	

	

	

	

	

	

	

	

	

	

	

	

	

	

	

	

	

	

	

	

	

	

	

	

	

	

	

	

	

	

	

	

	

	

	

	

	

	


	

	

	

	

	

	

	

	

	

	

	

	

	

	

	

	

	

	

	

	

	

	

	

	

	

	

	

	

	

	

	

	

	

	

	

	

	

	


	

	

	

	

	

	

	

	

	

	

	

	

	

	

	

	

	

	

	

	

	

	

	

	

	

	

	

	

	

	

	

	

	

	

	

	

	

	

	


	BASIC BIBLE TEACHING  # 6
	성서의 기초  강좌     제 6과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1 When Adam and Eve sinned, God punished them. He also promised them that he would eventually remove the curse of sin. God promised, in the Old Testament, that he would do this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He said that Jesus would take away the sins of all men and women who believed in him as their savior.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결국에는 죄의 저주를 제거하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께서 가져가실 것을 말씀하셨다.

	2 Jesus was both the son of Mary and the Son of God. When it was the right time in God's plan for Jesus to be born, he sent his angel to talk to Mary and to tell her that she was to have a baby boy. She was told that she must call him Jesus which means 'God is salvation'. The angel also told her about the great work that Jesus would do.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에 적당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녀가 사내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알려주셨다. 마리아는 그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예수라고 부르라는 말씀을 들었다. 천사는 또한 예수가 행하실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도 말했다.

	Matthew 1:18-21 
	마태복음1:18-21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His mother Mary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Joseph, but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through the Holy Spirit.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Because Joseph her husband was a righteous man and did not want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he had in mind to divorce her quietly.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But after he had considered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home as your wife, because what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3 Jesus did not exist before this. He did not come down from heaven and change his form to become a little baby. He grew in Mary's womb and was born just like any other child. Psalm 22 tells us about his birth.
	예수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고 그의 모습을 어린 아기로 바꾸지도 않았다. 그는 마리아의 태속에서 자라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났다. 시편 22편은 그의 탄생에 대해 말하고 있다.

	Psalm 22:9-10
	시편 22:9-10

	‘Yet you brought me out of the womb; you made me trust in you even at my mother's breast. From birth I was cast upon you; from my mother's womb you have been my God.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나의 하나님은 주님뿐이었습니다.

	4 Mary was also told that her son would be the great king who would rule over Israel, just as God had promised to David. Through Jesus all the promises about the kingdom of God on earth would be fulfilled. 
	마리아는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와 같이 그녀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을 들었다.  예수를 통해 이 땅 위에 수립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Luke 1:30-33
	누가복음 1:30-33

	'But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you have found favour with God. You will be with child and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 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5 When Jesus was born, all the angels in heaven sang songs of praise to God because he had kept his promises.
	예수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지키셨으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Luke 2:13-14 
	누가복음 2:13-14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ur rests."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6 From his father, Almighty God, Jesus inherited an understanding of God's ways. He grew up with a desire to be like his father and to obey him. From his mother, Mary, Jesus inherited a nature just like ours. He was tempted to do wrong but, unlike us, he never gave in to temptation.


	예수는 그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에 대한 깨달음을 물려 받았다. 그는 아버지를 닮고 싶고 아버지께 순종하겠다는 바람속에 성장했다.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예수는 우리들과 같은 본성을 이어 받았다.  그는 잘못을 범하려는 유혹을 받았으나 우리와 달리 결코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Hebrews 4:15 
	히브리서4:15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se with our weaknesses, but we hav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yet was without sin.'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7 It is a great blessing that Jesus understands all of our problems and temptations. He can do this because he was tempted himself. We should praise and honour him because he never gave in to temptation, even though it cost him his life.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유혹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은 대단한 축복이다.  그 자신이 유혹 받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대가로 치르면서도 결코 유혹에 굴하지 않으셨던 예수를 찬양하고 경외해야 한다

	8 God gave Jesus a great work to do. He had to show people what God is like. He did not show people what God looked like. He showed them what the character of God is like. He did this by the way he behaved and spoke to people. He always spoke God's words, never his own. 
	하나님은 예수가 수행해야 할 커다란 과업을 주셨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보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행동과 말씀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했다 

	9 To help him in his work, God gave him great power to work miracles, to feed and to heal people. The Bible calls this the Holy Spirit power. Jesus never misused this power; he only used it to do the work of God. Some people said that Jesus claimed to be equal with God because of the work he did. Jesus always denied this. He explained that everything he did came from God.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과업을 돕기 위해 그에게,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먹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셨다. 성서는 이것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한다. 예수는 이 능력을 절대로 잘못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했다. 어떤 자들은 예수가 자신이 이루어낸 과업으로 인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했다는 말을 했다. 예수는 이것을 항상 부인했다. 그는 그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설명했다.

	John 5:17-20
	요한복음5:17-20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all the harder to kill him;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Jesus gave them this answer: "I tell you the truth,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because whatever the Father does the Son also does.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For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shows him all he does. Yes, to your amazement he will show him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어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10 The Sabbath was the name the Jews gave to Saturday. It means 'rest'. It was the day each week when they did no work. They were supposed to worship God on the Sabbath. Jesus worshipped God every day by obeying his laws and speaking his words. He worked on the Sabbath also because he did the work of God.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토요일에 붙인 이름이다. 그것은 '휴식'을 의미한다.  매주 그들이 일을 하지 않는 날이었다. 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되어 있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법을 복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므로 안식일에도 또한 일하셨다.

	11 Jesus was so close to his father that he said that I and my father are one. They were in complete agreement about what work needed to be done and how to do it. Jesus understood all the thoughts of his father. His own thoughts and desires never got in the way of what God asked of him.
	예수는 그의 아버지와 아주 가까웠기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며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하였다. 예수는 아버지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각과 욕망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절대로 가로막지 않았다.

	John 5:22-27
	요한복음 5:22-27 

	'Moreover, the Father judges no-one, but has entrusted all judgment to the Son, that all may honour the Son just as they honour the Father. He who does not honour the Son does not honour the Father, who sent him.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I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

	I tell you the truth,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For a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so he has granted the Son to have life in himself.  And he has given him authority to judge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12 God has now given him the authority to judge the world. This will happen when Jesus returns to the earth. He will reign as king over God's kingdom. When he returns he will come with great power and glory. No one will doubt any more that he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 이것은 예수가 이 지구상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것이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써 다스리실 것이다. 그가 재림하실 때 큰 능력과 영광을 갖고 오실 것이다. 더 이상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13 It will be too late then to change your mind about him. When Jesus returns, he will reject all those who have rejected him. He will accept all those who have accepted him as the Son of God and followed his teaching. These are the people who will be with Jesus in his kingdom forever.
	그때는 이미 그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를 거부했던 자들을 모두 거부할 것이다. 그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들이 그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거할 사람들이다.

	
	

	Questions
	질문

	1. What does the name Jesus mean? 
	1. 예수의 이름은 무슨 뜻인가?

	2. Who was the father of Jesus?
	2.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3. Who was the mother of Jesus?
	3.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였나?

	4. What did the angels do at the birth of Jesus?
	4.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은 무엇을 했나?

	5. God gave Jesus a special power, what was it called?
	5.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셨던 특별한 능력은 무엇이었나?

	6. When will Jesus judge the earth?
	6. 예수는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BASIC BIBLE TEACHING  # 7
	성서의 기초      제 7과

	THE LIFE OF JESUS
	예수의 생애

	
	

	1 Jesus Christ is a very special person. He is the only Son of God. But he was born into a very poor and humble family. His foster father, Joseph, was a carpenter in a little village. As Jesus grew up he learned to be a carpenter and all thought that he would work like Joseph. 
	예수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다.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러나 그는 매우 가난하고 초라한 집안에서 출생했다. 그의 양아버지인 요셉은 작은 마을의 목수였다. 그는 자라는 동안 목수의 일을 배웠고 모든 사람들은 그가 요셉과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 

	2 His family recognized that Jesus was different. He spent a lot of time reading and talking about the Bible, the Word of God. He was never dishonest or hurtful or unkind. He grew up in this way.
	그의 가족은 예수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대해 읽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결코 부정직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불친절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성장했다. 

	Luke 2:52
	누가복음 2:52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ur with God and men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3 By the time Jesus was 12 years old he had decided to dedicate his life to God. He told his parents of this decision
	12살이 될 무렵, 예수는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결심을 그의 부모에게 말했다

	4 His brothers and sisters saw that Jesus was different from them and his half brother, James, wrote these words about him
	그의 형제, 자매들은 그가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이부(異父)형제인 야고보는 예수에 관해 이렇게 썼다

	James 3:17 
	야고보서 3:17 

	'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is first of all pure; then peace-loving, considerate, submissiv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mpartial and sincere.'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5 This is the wisdom mentioned in the other Bible quotation we have looked at in Luke chapter 2. James tells us about the boy who grew up in the same home as he did. He tells us that the character of Jesus was different to ours.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보았던 다른 성서인용에서 언급된 그 지혜이다. 야고보는 자신과 같은 집에서 성장했던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우리와는 다른 예수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6 Jesus shows us the wisdom which comes from God. His character was like that of his father, God himself. Jesus showed men and women what God was like by the way he lived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보여준다. 그의 성품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것과 같다. 예수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7 When Jesus was 30 years old he left home. For the next three and a half years he traveled throughout Israel. He talked to men and women about God and the salvation God had promised them. He told them that he was sent to save them. He asked them to believe him. Those who believed and followed him were called disciples. 
	예수는 30세가 되자 집을 떠났다.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여행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를 믿으라고 하셨다. 그를 믿고 따랐던 자들은 제자라고 불리었다

	8 From the disciples he chose twelve men to be with him and to help him with his work. These men were called apostles. He sent them out to tell people about his message of salvation, which is called 'the Gospel'. This is a word which simply means 'Good News'. Jesus taught people in many ways. Sometimes he spoke to them words which were unlike the teaching of any other man.
	예수는 제자들 중 그와 함께하며 그의 일을 도와줄 12명을 택했다.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한다. 그는 구원의 메시지,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사도들을 보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단순한 뜻을 가진 말이다. 예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 때때로 그는 사람의 가르침과는 다른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Mark 1:21-22 
	마가복음 1:21-22 

	'They went to Capernaum, and when the Sabbath came, Jesus went into the synagogue and began to teach.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The people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them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the teachers of the law.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9 God gave Jesu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o help him in his work. God had given it to other men before in small amounts to work for him. Jesus was the only man who was given unlimited power. He used it only to do those things which pleased God. 
	하나님은 예수의 일을 돕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전에 그를 위해 일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은 양의 성령의 힘을 주셨다. 무한한 능력을 받았던 사람은 오직 예수 뿐이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에만 이것을 사용했다

	John 5:19-21 
	요한복음5:19-21 

	'Jesus gave them this answer: "I tell you the truth, the Son can do nothing by himself; he can do only what he sees his Father doing, because whatever the Father does the Son also does.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 할 뿐이요,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For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shows him all he does. Yes, to your amazement he will show him even greater things than these. For just as the Father raises the dead and gives them life, even so the Son gives life to whom he is pleased to give it.'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여,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어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10 Jesus did many wonderful things with the Holy Spirit power. The Bible calls them miracles. Sometimes Jesus even raised people from the dead and gave them life again. 
	예수는 성령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다. 성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때때로 예수는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일으키셔서 다시 생명을 주셨다.

	Luke 5:18-25 
	누가복음 5:18-25 

	'Some men came carrying a paralytic on a mat and tried to take him into the house to lay him before Jesus.  When they could not find a way to do this because of the crowd, they went up on the roof and lowered him on his mat through the tiles into the middle of the crowd, right in front of Jesus.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대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환자를 침대에 누인 채, 예수 앞 한가운데로 달아 내렸다.

	When Jesus saw their faith, he said, "Friend, your sins are forgiven."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began thinking to themselves, "Who is this fellow who speaks blasphemy?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Jesus knew what they were thinking and asked, "Why are you thinking these things in your hearts? 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and walk'? 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편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He said to the paralysed man, "I tell you, get up, take your mat and go home." Immediately he stood up in front of them, took what he had been lying on and went home praising God.'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침대를 거두어 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대를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11 The teaching and healing of Jesus was to show that he had the power and authority from God to forgive sins. 
	예수의 가르침과 치유하심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죄사함의 능력과 권한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12 How sad it was that Israel would not listen to him. They did not love him as their savior. They were not interested in his teaching. They only wanted him to make life easy for them by miracles, which fed them or cured their disease. Jesus had a message for these people.
	이스라엘이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그가 그들을 먹이거나 질병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여 그들이 편히 살게 해주기를 원했다. 예수는 이들을 위한 메세지를 전했다.

	John 6:26-29 
	요한복음6:26-29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miraculous signs but because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Do not work for food that spoils, but for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On him God the Father has placed his seal of approval."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Then they asked him,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s God requires?" Jesus answered, "The work of God is this: to believe in the one he has sent."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13 At other times Jesus taught people by parables. These are stories with hidden meanings. They are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how we must prepare ourselves for it. Here is one parable Jesus taught. 
	다른 때에는,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숨겨진 의미를 담은 이야기들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예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 예수가 가르치신 비유가 하나 있다. 

	Matthew 13:45-46  
	마태복음 13:45-46 

	'Again,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merchant looking for fine pearls. When he found one of great value, he went away and sold everything he had and bought it.'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14 From this parable Jesus wanted people to understand that the kingdom of God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life. When we find out about it, we have to put it first. It is the most precious thing we can have.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15 Jesus used all his strength and energy in preaching the Gospel. When he died, he was still a young man, but he looked much older. This was because of all the hard work he had done for God. He was able to say to God when he talked to him in a prayer;
	예수는 그의 모든 능력과 힘을 복음 전파하는 것에 사용했다. 그가 죽을 무렵, 그는 아직 청년이었으나 그는 훨씬 나이 들어 보였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던 온갖 힘든 사역 때문이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John 17:4 
	요한복음 17:4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complet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6 Jesus had told men and women everything about God. He taught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which will come on the earth. They were not interested in his teaching and finally they killed him. We shall learn about his death in the next lesson.
	예수는 하나님의 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그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쳤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고 마침내 그를 죽였다. 우리는 다음 과에서 그의 죽으심에 대해 배울 것이다

	
	

	Questions
	질문

	1. How was Jesus different to other people? 
	1.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가? 

	2. Who were the apostles? 
	2. 사도들은 누구였는가? 

	3. Why was Jesus give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3. 예수는 어떤 이유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었는가? 

	4. What did Jesus do when he was 30 years old? 
	4. 예수는 30세가 되자 무엇을 하였는가? 

	5. What are miracles? 
	5. 기적은 어떤 것들인가? 

	6. What are parables? 
	6. 비유는 어떤 것들인가? 


	

	

	

	

	

	

	

	

	

	

	

	

	

	

	

	

	

	

	

	

	

	

	

	

	

	

	

	

	

	

	

	

	

	

	

	

	

	

	

	

	

	

	

	

	

	


	

	

	

	

	

	

	

	

	

	

	

	

	

	

	

	

	

	

	

	

	

	

	

	

	

	

	

	

	

	

	

	

	

	

	

	

	


	

	

	

	

	

	

	

	

	

	

	

	

	

	

	

	

	

	

	

	

	

	

	

	

	

	

	

	

	

	

	

	

	

	

	

	

	

	


	BASIC BIBLE TEACHING  # 8
	성서의 기초      제 8과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예수의 죽음과 부활

	

	

	1 Jesus preached the good news about God's salvation for three and a half years. During this time he went into every town and village in Israel to preach. Everyone living in the land of Israel at that time was able to hear God's message.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3년 반 동안 전하셨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과 도시로 다녔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멧세지를 들을 수 있었다.  

	2 Jesus knew that his teaching would upset many people. Jesus spoke these words to his disciples.
	예수는 그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다

	Matt 10:34 
	마태복음 10:34 

	'Do not suppose that I have come to bring peace to the earth. I did not come to bring peace, but a sword.'
	"너희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3 Jesus meant that there would be men and women who were totally opposed to him and would use force to stop him if they could. This happened. The leaders of the Jews planned to kill him
	예수가 의미했던 것은 그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예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대로 이루어졌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Luke 19:47-48 
	누가복음19:47-48

	'Every day he was teaching at the temple. But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leaders among the people were trying to kill him. Yet they could not find any way to do it, because all the people hung on his words.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 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4 The leaders did not lead their people in worship of God as he commanded them. Jesus showed that they were dishonest. This made them angry with him and they wanted to kill him.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셨던대로 예배드리도록 그들의 백성을 이끌지 않았다. 예수는 그들이 부정직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이것이 그들을 화나게 하여 그를 죽이고 싶었다. 

	5 The rulers tried to find a way to condemn Jesus and put him to death. They could not do this by themselves. They had to get permission from the Roman governor; a man called Pontius Pilate. First they had to arrest Jesus. They did this at the time when he came to Jerusalem, the capital of Israel. 
	그 지도자들은 예수를 정죄하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다. 그들 자신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로마 통치자였던 본디오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먼저 그들은 예수를 체포해야 했다. 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 실천에 옮겼다. 

	6 Jesus went to Jerusalem every year to worship God in the Temple there. This was a great church built by the Jews. Every year all Jews had to go to Jerusalem to worship at the Temple. They remembered a time in their history when God had saved Israel from great trouble. This was the time when Moses led the Jews out of Egypt. This time of the year was called Passover. 
	예수는 매년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 그곳은 유대인이 세운 대단히 커다란 예배당이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 매년 예루살렘에 가야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혹독한 시련에서 구원하셨던 역사상의 한 시절을 기념했다. 모세가 유대인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던 그 시간이었다. 일년 중 이 때를 유월절이라고 불렀다.

	7 One of the 12 apostles, Judas, betrayed Jesus to the rulers
	열 두 사도 중의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지배자들에게  팔아 넘겼다

	Luke 22:4-6 
	누가복음22:4-6

	And Judas went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officers of the temple guard and discussed with them how he might betray Jesus.  They were delighted and agreed to give him money. He consented, and watched for an opportunity to hand Jesus over to them when no crowd was present.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위대장들과 더불어,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8 Jesus knew that he was going to die. In the Old Testament, the prophets had spoken of his death. They said that he would be crucified. This means that he would be nailed to a tree and left to die in great pain. He knew that God wanted him to die as a sacrifice for the sins of the people and he was willing to give up his life in this way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수는 알고 있었다. 구약성서의 선지자들은 그의 죽음에 관해 말해 왔다.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나무에 못 박혀서 엄청난 고통가운데 죽게 버려둠을 당할 것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희생물로써 죽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기꺼이 그렇게 생명을 버렸다

	9 There was one last thing he wanted to do. He wanted to eat a final meal with his 12 apostles
	그가 하고 싶어했던 마지막 일이 있었다. 그는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기를 원하였다.

	Luke 22:14-16 
	누가복음 22:14-16 

	'When the hour came, Jesus and his apostles reclined at the table. And he said to them, "I have eagerly desired to eat this Passover with you before I suffer. For I tell you, I will not eat it again until it finds fulfillment in the kingdom of God.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10 This special meal is very important to followers of Jesus today. Every week his disciples eat bread and drink wine to remember his death in this way.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to do this
	이 특별한 만찬은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매주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도록 명령하셨다

	1 Corinthians 11:23-26
	고린도전서11:23-26 

	'The Lord Jesus, on the night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11 During this meal, Judas went out and brought the rulers to the place where he knew they would find Jesus. During the night the Jewish rulers put Jesus on trial. They decided he should be killed. In the morning they took him to Pilate and asked him to condemn Jesus to death. Pilate did not want to do this. He saw that Jesus was a good man. But the Jews insisted and so Pilate allowed Jesus to be crucified. 
	만찬을 하는 동안, 유다는 나가서 지도자들이 예수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장소로 데려왔다. 밤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심문했다.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아침이 되자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데려가 사형 선고를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빌라도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예수가 좋은 사람인 것을 알았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강요하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허락하였다.

	12 At his death, the disciples were all very upset. They had trusted Jesus and did not think he would die. They thought that he should have become king over God's kingdom at that time. They did not understand the need for him to die
	그의 죽음에, 제자들은 모두 크게 실망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그가 죽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가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들은 예수가 죽어야 할 필요를 이해하지 못했다

	13 Two disciples took the body of Jesus and put him in a grave. It was all done in a hurry. They did not have enough time to finish preparing the body of Jesus. Three days later some women went back to complete this job. They found the grave was empty. There was an angel outside the grave who said
	두 명의 제자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 무덤에 장사했다. 모든 것이 급하게 이루어 졌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시신을 수습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사흘 후 여인 몇 명이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돌아왔다. 그들은 무덤이 빈 것을 발견했다. 이야기를 해 줄 한 천사가 무덤 밖에 있었다.

	Matthew 28:5-8 
	마태복음28:5-8 

	'The angel said to the women, "Do not be afraid, for I know that you are looking for Jesus, who was crucified. He is not here; he has risen, just as he said. Come and see the place where he lay. Then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He has risen from the dead and is going ahead of you into Galilee. There you will see him.' Now I have told you." So the women hurried away from the tomb, afraid yet filled with joy, and ran to tell his disciples.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압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십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알리는 말이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14 Because Jesus did not sin, God would not leave him in the grave. Jesus died for our sins, not for any sin he committed. So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After forty days, Jesus went up into heaven to be with God. God gave him the gift of immortality. This means life which goes on forever. Jesus is still alive today. He will never die again. 
	예수는 죄를 짓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 두지 않으셨던 것이다.  예수는 그가 지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그를 일으키셨다. 40일 후,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은 그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의미한다. 예수는 오늘 날 여전히 살아 있다. 그는 결코 다시 죽지 않을 것이다. 

	15 Soon he will return to this earth to set up God's kingdom. When he comes he will make all his faithful disciples like him. They too will become immortal. We know we can trust this promise from God because Jesus was brought back to life from the dead. What God did for Jesus, he will do for us.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곧 돌아 올 것이다. 그가 오실 때 그의 모든 신실한 제자들을 그와 같이 만들 것이다. 그들 역시 죽지 않는 몸이 될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를 위해 하셨던 것을, 우리를 위해서도 하실 것이다.

	1 Corinthians 15:20-23 
	고린도전서15:20-23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For since death came through a ma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comes also through a man. For as in Adam all die,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But each in his own turn: Christ, the firstfruits; then, when he comes, those who belong to him.'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16 Because we are all descended from Adam we all die. If we believe in Jesus as our savior, he will make us alive like him when he returns to set up the kingdom of God. The story of the death of Jesus is the saddest event in the Bible but the news about his resurrection is the happiest one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므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가 재림하실 때 우리를 그처럼 살리실 것이다.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성서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지만 그의 부활의 소식은 가장 기쁜 사건이다

	
	

	Questions
	질문

	1. Who wanted to put Jesus to death? 
	1. 누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였는가? 

	2. What does 'crucified' mean?
	2. '십자가에 못박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3. What do the disciples of Jesus do every week to remember him?
	3. 예수의 제자들은 매주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4. What happened three days after Jesus died?
	4. 예수가 죽은 지 3일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5. Where is Jesus now?
	5.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6. What will Jesus do when he returns to the earth?
	6.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할 것인가?


	

	

	

	

	

	

	

	

	

	

	

	

	

	

	

	

	

	

	


	

	

	

	

	

	

	

	

	

	

	

	

	

	

	

	

	

	

	

	

	

	

	

	

	

	

	

	

	

	

	

	

	

	

	

	

	

	


	

	

	

	

	

	

	

	

	

	

	

	

	

	

	

	

	

	

	

	

	

	

	

	

	

	

	

	

	

	

	

	

	

	

	

	

	

	


	

	

	

	

	

	

	

	

	

	

	

	

	

	

	

	

	

	

	

	

	

	

	

	

	

	

	

	

	

	

	

	

	

	

	

	

	

	


	BASIC BIBLE TEACHING  # 9
	성서의 기초      제 9과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1 The life Jesus lived was different to that of any other man or woman. He always obeyed the commandments of God. Unlike us he was sinless. 
	예수가 살아간 삶은 보통의 남자나 여자의 삶과 달랐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으며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없으셨다. 

	2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he will never die again. God has given him eternal life.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다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다. 

	3 As soon as Jesus was raised from the dead, he began to teach his disciples about his death and resurrection. He showed how all of the Old Testament was written about him. 
	예수는 죽음에서 일으키심을 받자마자,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기 시작 하셨다. 예수는 모든 구약의 기록들이 예수를 가리켜 쓴 것을 보여주셨다. 

	Luke 24:44-47
	누가복음 24:44-47

	'This is what I told you while I was still with you: Everything must be fulfilled that is written about me in the Law of Moses, the Prophets and the Psalms. Then he opened their minds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e Scriptures. He told them ‘’This is what is written: The Christ will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nd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will be preached in his name to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4 Forty days after his resurrection, Jesus went up into heaven. The disciples preached the Gospel to people as Jesus had commanded them. They began to do this in Jerusalem. They started on a special day. It was a holiday and many people had come into the city. Peter, one of Jesus' apostles, told them about the crucifixion of Jesus. He told them that God had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had made him their king. The people who heard him were upset by this message. They asked Peter what they should do. 
	부활 40일 후에 예수는 하늘로 올라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가 그들에게 명한대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였다. 특별한 날에 시작하였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으로 들어왔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에 관해서 그들에게 말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과 유대의 왕으로 만드신 일에 관하여 말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물었다. 

	Acts 2:37-39
	사도행전 2:37-39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s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The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for all whom the Lord our God will call.'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5 Peter told them to repent. They must understand that they had sinned against God. They must feel this in their hearts. The people were sorry that they had not listened to the preaching of Jesus. They realized that they had disobeyed God's commandments in their lives. They wanted to put their lives right with God. This is what repentance means.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 지었음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느껴야 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음을 뉘우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여 자신들의 삶이 바르게 되기를 원했다. 이것이 회개를 의미한다. 

	6 Repentance is the first step for anyone who wants to be saved. We have to feel a real need of God in our lives. This must come from the heart. When we feel like this, we should pray to God and ask him 'What shall I do?' 
	회개는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밟아야 할 첫 단계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진정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한다.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여쭈어야 한다.

	7 King David wrote Psalm 32 when he had sinned. At first he pretended that he had not disobeyed God. He kept quiet and did not pray about it. This made him ill. Then he repented of his sin and confessed it to God. He asked God to forgive him. 
	다윗 왕은 시편 32편에 그가 죄를 지었을 때를 기록하고 있다.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은 척 했었다. 침묵을 지키고 그에 관해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그를 병들게 했다. 그 후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Psalm 32:2-6 
	시편 32:2-6 

	'Blessed is the man whose sin the LORD does not count against him and in whose spirit is no deceit. When I kept silent, my bones wasted away through my groaning all day long. For day and night your hand was heavy upon me; my strength was sapped as in the heat of summer. Then I acknowledged my sin to you and did not cover up my iniquity.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and you forgave the guilt of my sin.  Therefore let everyone who is godly pray to you while you may be found.' 
	주께서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은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허물을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8 Peter also told the people to be baptized. This is a very important Bible teaching. We will look at what it means in the next lesson. 
	베드로는 또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서의 가르침이다. 우리는 다음 과에서 침례가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9 Peter told the people who repented and were baptized that God would forgive their sins. He would forgive all the wrong things they had done,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침례 받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전했다. 사람이 지은 모든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신다. 

	10 Those who repented and were baptized were also promised a gift. They did not receive it then. It will be given to them, and all the faithful disciples of Jesus, when Jesus returns.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또한 약속을 선물로 받는다.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재림하실 때, 그들과, 예수의 신실한 제자들 모두에게 주실 것이다. 

	11 The Bible tells us about this gift. 
	성서는 이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준다. 

	Romans 6:23
	로마서 6: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12 We cannot earn salvation by anything we do in our lives. The only wages we deserve in God's sight are those we earn as sinners. That is death. But God wants to give us eternal life. This will be his great gift to us. He has promised life through Jesus, his son, to those who obey him. 
	삶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삯을 치러야 마땅한 자들이다. 그것은 죽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13 Jesus will return to earth to set up God's kingdom. Then all the people who have repented and accepted him as their savior will receive the promised gift of eternal life. They will live in the kingdom of God for ever.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다. 그 때에, 회개하고 그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약속된 영생의 선물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14 This is a promise from God. It is sure and certain. It is the same promise God made in the Old Testament to people such as Abraham and David. They were told they would be brought back to life to live for ever in God's kingdom.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이것은 확실하고 틀림없다.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15 When Peter stood up to speak in Jerusalem, he said that this promise was now given to the Jews in Jerusalem, to their children, and to all who are afar off. After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God's promises were given to all people who believed and obeyed, not just to the Jews. So now God's promise of eternal life in his kingdom can apply to us also.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 약속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과 그 자손, 그리고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주어졌다고 말했다. 예수 죽음과 부활 후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 뿐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16 Why did Peter say these things? The Bible tells us that God is kind and forgiving. He does not want people to perish. He provided a way to overcome sin and death. He had a son, Jesus who was the only man who lived a perfect life. He always did what God asked him, even though this was very difficult.
	왜 베드로는 이러한 것들을 전했을까? 성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셔서 죄와 죽음을 이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삶을 살았던 오직 한 사람 예수를 아들로 두셨다. 예수는 아무리 어려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하셨다. 

	17 It was God's will that Jesus should die for our sins. God accepted his death because he was sinless. He was a perfect sacrifice for our sins. God said that he will accept us and forgive us, for all that we have done wrong, through the sacrifice of Jesus. If we accept Jesus as our savior, it will be as if he took all our sins away when he died. Then God will see us as people without sin. 
	우리 죄를 위해 예수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죄가 없으므로 그의 죽음을 받아주셨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벽한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그가 죽었을 때 우리 죄를 가져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보실 것이다.

	18 In Acts chapter 2, Peter also says that this promise of salvation is for those whom the Lord God will call. We must choose to follow Jesus as his disciples. We must decide for ourselves. God calls us to believe the Gospel, to repent, and to be baptized. But he will not force us to do it. Many of the Jews who listened to Peter obeyed this call from God. Their lives were changed.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이 구원의 약속이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따르기를 택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위해 결심해야 한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으신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들의 삶은 바뀌었다. 

	
	

	Acts 2:46-47 
	사도행전 2:46-47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u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그리고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19 That is what happens to those who choose to follow Jesus. They feel happiness and gladness that God has forgiven their sins. They understand that they now belong to God as his children. They believe that when Jesus returns to set up God's kingdom, they will be given eternal life and will share the kingdom with him.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 이것이다 .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안다. 그들은 예수가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할 때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누릴 것이다. 

	
	

	Questions
	질문

	1. Why is Jesus different to any other man who lived?    
	1. 왜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

	2. What did Jesus do after his resurrection?   
	2. 부활한 후 예수는 무엇을 했는가? 

	3. What does repent mean? 
	3. 회개란 무엇을 뜻하는가?

	4. What promise does God make to you if you repent? 
	4. 만약 당신이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5. Who died to take our sins away? 
	5. 우리의 죄를 없이하기 위해 누가 죽으셨나?

	6. When will faithful disciples receive the gift of God?
	6. 언제 믿음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인가?


	

	

	

	

	

	

	

	

	

	


	

	

	

	

	

	

	

	

	

	

	

	

	

	

	

	

	

	

	

	

	

	

	

	

	

	

	

	

	

	

	

	

	

	

	

	

	

	


	

	

	

	

	

	

	

	

	

	

	

	

	

	

	

	

	

	

	

	

	

	

	

	

	

	

	

	

	

	

	

	

	

	

	

	

	

	


	

	

	

	

	

	

	

	

	

	

	

	

	

	

	

	

	

	

	

	

	

	

	

	

	

	

	

	

	

	

	

	

	

	

	

	

	

	


	BASIC BIBLE TEACHING  # 10
	성서의 기초      제 10과

	THE MEANING OF BAPTISM
	뱁티즘(침례)의 의미

	
	

	1 In Lesson 9 we looked at the teaching of the apostle Peter. About seven weeks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he stood up in Jerusalem and spoke these words. 
	제 9과에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았다. 예수의 부활 7주 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서서 이 말씀을 하였다. 

	Acts 2: 38
	사도행전 2:38

	'Repent and be baptis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2 This is God's commandment to everyone who hears about His Son. Peter talks about two things that people must do.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에 관해 말했다. 

	3 1) Repent: - In the last lesson we learned that this means to be sorry for our sins and to seek the way back to God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1) 회개 - 전 과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관해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배웠다. 

	4 2)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2) 침례 - 죄를 용서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5 Peter told people that their repentance must be followed by baptism. Without this they would not receive the promised gift of eternal life when Jesus returns to the earth. Without baptism their sins could not be forgiven.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뒤이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약속하신 영원한 삶을 받을 수 없다. 침례가 없이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6 Baptism means 'to be buried under water’. When someone is baptized, they go down under the water, and come out again. 
	침례는 ‘물속에서 장사 지낸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은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

	7 Why does God ask us to be baptized when we want to become disciples of the Lord Jesus? Look at these words from the Gospel of Matthew.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자. 

	Matthew 3:1-2,5-6
	마태복음 3:1-2, 5-6 

	'In those days John the Baptist came, preaching in the Desert of Judea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였다. 그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였다. 

	‘People went out to him from Jerusalem and all Judea and the whole region of the Jordan. Confessing their sins, they were baptis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그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부근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8 John the Baptist was a man sent by God to prepare people for the coming of Jesus. He insisted that they confess their sins and then be baptized. From this we can understand that baptism is a kind of washing. It is not a washing of our dirty skin. It is the washing away of our sins. Of course we can see when our skin is dirty. We cannot see when our sins have made us dirty inside
	침례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침례가 일종의 씻는 일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피부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버리는 일이다. 물론 우리는 몸의 더러움은 볼 수 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의 안이 더러워진 것은  볼 수 없다. 

	9 When we come out of the water we cannot see that we have had our sins washed away. But this is just how God sees us. When we have been baptized, he sees us as people who are clean inside, without sin. When we wash ourselves, it is because we know that we are dirty. 
	우리가 물에서 나올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가 씻어짐을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면, 우리의 안이 깨끗하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  우리가 몸을 씻을 때는 더럽기 때문이다.

	10 John insisted that people should tell him, or confess that they had sinned. They acknowledged that sin had made them dirty inside and that they needed to be made clean. Then he baptized them to make their hearts and lives ready for the coming of Jesus. They were now clean inside. 
	요한은 사람들이 죄 지었음을 그에게 말하거나 고백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죄가 그들의 안을 더럽게 만들어 깨끗하게 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삶에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요한은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제 그들의 안이 깨끗해졌다. 

	11 In the Bible, the apostle Paul in Romans chapter 6 tells us about baptism.
	성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바울이 침례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Romans 6:3-5 
	로마서 6:3-5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s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sed into his death ?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like this in his death,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his resurrection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또한 분명히,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2 When we are baptized it is as if we are buried with Jesus. We cannot live under water, we would drown if we stayed there! So going under the water and coming out again is like dying and coming back to life. It is a witness before God that we believe our sins are forgiven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다. 우리는 물속에서 살 수 없다. 계속 머물러 있다면 익사할 것이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 받는다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 하는 것이다.

	13 Paul also told us something else about baptism. He said that before we repent and are baptized we are slaves to sin. Sin is our master; we have to obey it. It rules our lives. We cannot save ourselves from sin and death. We need to accept the salvation God provides through the Lord Jesus. When we repent and are baptized, we are freed from sin. 


	바울은 침례에 관하여 더 말하고 있다. 그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하였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한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 

	Romans 6:12-13
	로마서 6:12-13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so that you obey its evil desires.　Do not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sin, as instruments of wickedness, but rather offer yourselves to God, as those who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and offer the parts of your body to him as instruments of righteousness.'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14 We are freed from sin and have chosen to serve a new master. We have chosen to serve God.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새 주인을 섬기기로 택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 

	15 We have chosen to obey his commandments in our lives. We have chosen to follow the example of Jesus as our master and to be his disciples. This is not easy, but we know that God will forgive us when we fail. He will do this because we believe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for our sins.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택했다. 우리 주 예수의 본을 받아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르기로 하였다. 이것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용서하실 것이다. 

	16 So baptism is the beginning of a new life. The old life has died in the water and the person who has been baptized comes out to begin a new life as one of God's children. The person who has done this then tries to follow the teaching of Jesus and put God first in his life at all times.
	따라서 침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우리의 옛 생활은 물에서 죽었고 침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행한 사람은 그 후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언제나 그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다.

	17 If you have a Bible please read the whole of Romans chapter 6 for yourself.
	성서를 가지고 있다면 로마서 6장을 읽어보라

	
	

	Questions
	질문

	1. What is baptism?  
	1. 침례란 무엇인가?

	2. What did John ask people to do before he would baptize them?  
	2. 요한이 침례를 주기 전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했나? 

	3. What is washed away in baptism? 
	3. 침례를 통하여 무엇을 씻어야 하나?

	4. Whose death do we remember when we are baptized? 
	4.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누구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나?

	5. In the old life, whose slaves are we?
	5. 옛 생활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나?

	6. In the new life, whose slaves are we? 
	6. 새 생활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BASIC BIBLE TEACHING  # 11
	성서의 기초      제 11과

	THE KINGDOM OF GOD ON EARTH
	이 땅위의 하나님의 나라

	
	

	1 Jesus taught his disciples how to pray to God. He used these words. 
	예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그는 이 단어들을 사용하셨다. 

	Matthew 6:9-10  
	마태복음 6:9-10

	'This, then, is how you should pray: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2 This is what the Kingdom of God is really about. God wants the earth to be very good, as it was when he first made it. He wants the curse on the earth to be removed, so that food is plentiful for all people. He wants death to be removed. Above all he wants the earth to be filled with people who worship and honor him. These are people who belong to him as his children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And he wants them to live for ever.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지으신 대로 이 땅이 매우 좋기를 바라신다. 이 땅이 받은 저주가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풍족한 양식을 거둘 수 있기 원하시고 죽음이 떠나기를 원하신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높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들은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3 This is what is meant by God's will being done on earth. It will happen when Jesus returns from heaven to set up God's kingdom on the earth.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이 일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재림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4 Look at what the kingdom will be like. We find all these points in Psalm 72.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지 알아보자. 이것들을 모두 시편 72편에서 찾을 수 있다.

	Psalm 72 
	시편 72편 

	Endow the king with your justice, O God, the royal son with your righteousness. 
	하나님,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내려 주셔서,

	He will judge your people in righteousness, your afflicted ones with justice. 
	왕이 주의 백성을 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The mountains will bring prosperity to the people, the hills the fruit of righteousness.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 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He will defend the afflicted among the people and save the children of the needy; he will crush the oppressor.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의 자녀를 구원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He will endure as long as the sun, as long as the moon, through all generations. 
	해가 닿도록, 달이 닿도록, 영원무궁 하도록, 왕이 주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He will be like rain falling on a mown field, like showers watering the earth. 
	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In his days the righteous will flourish; prosperity will abound till the moon is no more.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닿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He will rule from sea to sea and from the River to the ends of the earth.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다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The desert tribes will bow before him and his enemies will lick the dust.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원수들도 땅바닥의 먼지를 핥게 해주십시오.

	The kings of Tarshish and of distant shores will bring tribute to him; the kings of Sheba and Seba will present him gifts. 
	스페인의 왕들과 섬 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 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All kings will bow down to him and all nations will serve him. 
	모든 왕이 다 그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For he will deliver the needy who cry out, the afflicted who have no one to help.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 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 준다.

	He will take pity on the weak and the needy and save the needy from death.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 준다. 

	He will rescue them from oppression and violence, for precious is their blood in his sight.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 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Long may he live! May gold from Sheba be given to him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May people ever pray for him and bless him all day long.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Let corn abound throughout the land; on the tops of the hills may it sway. Let its fruit flourish like Lebanon; let it thrive like the grass of the field.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May his name endure for ever; may it continue as long as the sun.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All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him, and they will call 

him blessed. 
	뭇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 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Praise be to the LORD God, the God of Israel, who alone does marvellous deeds.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be to his glorious name for ever; may the whole earth be filled with his glory. Amen and Amen.'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5 From this we see that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Jesus will reign as King for God 
	1. 예수가 하나님을 위해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2. The Kingdom of God will extend over the whole earth. 
	2.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위에 확장될 것이다. 

	3. No one will be hungry ever again. There will be food for everyone. 
	3. 다시는 굶주리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양식이 제공될 것이다. 

	4. Everyone on earth will recognise Jesus as the Lord, the King of the whole world. 
	4.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온 세상의 주이며 왕으로  인정할 것이다. 

	5. People who are poor and in trouble will have their prayers answered. Jesus will deliver them from their problems. 
	5. 가난한 자들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 받을 것이다. 예수가 그들의 고통 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6. He will destroy those who oppose him. 
	6. 그는 대적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7. He will set up a kingdom which will be full of righteousness and peace. 
	7. 그는 의와 평화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8. The Kingdom of God will last for ever.
	8.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6 Many people rejected Jesus when he came to preach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Many people will try to reject him again when he returns to rule the world. Jesus will not allow this to happen. He will not allow men to hurt and kill him again. He will return with all of God's power to destroy everyone who opposes him. There will be a great battle as the nations struggle with Jesus, but Jesus will win. It will be so terrible that Isaiah talks of it as God shaking the earth.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려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그가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거부하려 할 것이다. 예수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이 다시 그를 상하게 하고 죽이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재림할 것이다. 예수를 대적하는 나라들과의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가 이길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끔찍하여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Isaiah 2:19-21 
	이사야 2:19-21 

	Men will flee to caves in the rocks and to holes in the ground from the dread of the LORD and the splendor of his majesty, when he rises to shake the earth. 
	그 때에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In that day men will throw away to the rodents and bats their idols of silver and idols of gold, which they made to worship.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 버릴 것이다. 

	They will flee to caverns in the rocks and to the overhanging crags from dread of the LORD and the splendor of his majesty, when he rises to shake the earth.'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7 There will be no hiding place for those who oppose Jesus. The rebellion against him will collapse. All nations will be forced to recognize him as their king and Lord. 
	예수를 대적하던 자들은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그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무너질 것이다. 모든 나라들은 예수를 그들의 왕과 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 But there is another judgment spoken about in the Bible. Jesus will judge everyone who knows the Gospel. He will decide if they will be in his kingdom. People who have refused to become his disciples, will be refused a place in his kingdom. They will beg him to let them in. Jesus will say these words about them. 
	그러나 성서는 또 다른 심판에 대해 말한다. 예수는 복음을 알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예수께서 결정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 되기를 거절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절당할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간청할 것이다. 예수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Matthew 25:30 
	마태복음 25:30 

	'Throw that worthless servant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이 쓸모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9 How terrible it will be to be rejected in this way; to know that you can never enter the kingdom of God. It will be too late then to change your mind. It will be too late then to be baptized and to promise to serve God.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거절 당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 때는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침례를 받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10 How wonderful it will be to hear these words from Jesus. 
	예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 

	Matthew 25:23
	마태복음 25:23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11 He will say these words to his faithful disciples who will share his kingdom for ever. These are those who have repented, been baptized and lived the new life, as servants of Jesus. When he comes all their problems will be taken away.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누릴 신실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의 종으로 새 생활을 한 자들이다. 예수가 돌아오실 때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12 The message of the Bible is quite clear. Jesus will come back to set up the kingdom of God. We have to decide now if we want to be in it. If we leave the decision until his return it will be too late. Today is the time to serve God. Do not leave it until tomorrow. 
	성서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해서 돌아오실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결심해야 한다. 예수의 재림 때까지 결정을 미룬다면 너무 늦어 버릴 것이다. 오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다. 내일로 미루지 말라. 

	
	

	Questions
	질문

	1. Write down six things that Jesus will do when he returns to set up the kingdom.    
	1.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려고 재림할 때 예수가 할 일을 6가지 적으시오.

	2. What will happen to the nations which oppose him?
	2. 예수를 대적하는 나라들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3. What will happen to people who have refused to become his disciples?    
	3.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4. What will happen to people who have chosen to be faithful to him?    
	4. 그에게 충성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5. How long will the Kingdom of God last?    
	5.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 동안 지속될 것인가? 

	6. Why do you want to be in the Kingdom of God?    
	6. 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하는가? 


	

	

	

	

	

	

	

	

	

	


	

	

	

	

	

	

	

	

	

	

	

	

	

	

	

	

	

	

	

	

	

	

	

	

	

	

	

	

	

	

	

	

	

	

	

	

	

	


	

	

	

	

	

	

	

	

	

	

	

	

	

	

	

	

	

	

	

	

	

	

	

	

	

	

	

	

	

	

	

	

	

	

	

	

	

	


	

	

	

	

	

	

	

	

	

	

	

	

	

	

	

	

	

	

	

	

	

	

	

	

	

	

	

	

	

	

	

	

	

	

	

	

	

	


	BASIC BIBLE TEACHING  # 12
	성서의 기초      제 12과

	NEXT STEPS
	다음 단계

	
	

	1 In this course you have learned about the Bible and the wonderful future God has promised to those who obey his word. 
	이 성서의 기초 과정을 통해 성서에 관한 것과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에 대해 공부하였다. 

	2 You have seen that only God can show us a way to escape from sin and death. Only Jesus Christ, the Son of God, can lead us to the kingdom of God. We have to believe in him as our savior. We have to understand what he did for us in his death.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심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다. 우리는 그를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

	3 We must repent and be baptized. We must live new lives with Jesus as our master, waiting for him to return to set up God's kingdom. If we do these things, Jesus will give us eternal life, free from all problems, when he comes.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 새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수가 재림 하실 때, 영생을 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4 This Bible message is the most important teaching you can ever have in your life and we want you to learn more about it.
	성서의 메시지는 당신의 삶에서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5 The first thing to do is to talk to God in prayer. Ask him for help to understand his word, the Bible. Ask him for help to seek his Kingdom. Jesus taught us that we should pray like this every day.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an do.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의 말씀인 성서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그의 나라를 찾기 위해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예수는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6 The next thing to do is to read the Bible. Look at these words.
	다음으로는 성서를 읽어야 한다. 이 구절을 보라. 



	2 Timothy 3:15-17
	디모데 후서 3:15-17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7 Paul wrote these words to a young man called Timothy. He told him how important the Bible should be in his life. You cannot find out the truth about God in any other book, only in the Bible
	바울은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이 말씀을 썼다.  그의 삶에서 성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다. 당신은 그 어떤 책에서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오직 성서에서만 찾을 수 있다.

	8 In this course we have told you about the God of the Bible. The most precious thing we can have in life is to belong to God through his son, Jesus Christ.
	이번 공부에서 우리는 성서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9 These words are a prayer that we can all say to the God who loves us and wants us to be with his son in the kingdom of God. 
	아래 말씀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의 아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도이다.

	Jude 24-25 
	유다서 24-25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and to present you before his glorious presence without fault and with great joy, to the only God our Saviour be glory, majesty, power and authority,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fore all ages, now and for evermore! Amen.'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서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10 If you do not have a Bible, tell your tutor and ask for help. If you cannot read very well, find a friend who can read the Bible to you and who can help you to learn to read it. You should try to read the Bible every day. It is also a good idea to learn some of the Bible off by heart. 
	성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을 가르치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성서를 잘 읽을 수 없다면, 당신에게 성서를 읽어주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줄 친구를 찾아야 한다. 당신은 매일 성서를 읽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서의 어떤 부분을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1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God and his purpose with you, please contact your tutor. The Christadelphians have other Bible courses, which will help you with this.
	하나님과 그의 목적에 대해 좀더 배우고 싶다면 당신을 가르치는 분에게 문의하라. 그리스도 아델피안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다른 성서 강좌 코스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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